
「2023년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견반영 결과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서울지역

(3월30일)

 ① ‘딜라이브 뉴스(보도 프로그램)’: 취재보도 시 간접광고(광고효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에 대해 자체심의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상에 블러 처리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다만 취재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영상을 노출하는 경우는 있음.

 ② ‘자체제작 프로그램’홍보방안 :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시청률 상승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과 방안은?

   - 지역채널만을 통한 콘텐츠 홍보의 한계성을 느끼고 2022년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대폭 개선하였음.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MZ세대의 트렌드를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③ 지역채널과 유튜브 채널의 동시 운영으로 지역채널의 정체성 유지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침과 대책은?

   - 과거보다 유튜브 채널의 운영이 활발하지만 TV시청률의 변화는 미미함.

     원인은 TV시청자가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TV시청자가 재방송을 요청 시 시청자

     에게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오히려 자사 채널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안 마련 제안

   - 당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채널전략팀을 구성하고 TV시청률 및 유튜브 

     채널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② 콘텐츠 제작 시, SNS에 적용할 수 있는 숏츠 제작포맷을 고려할 것.

   - 일부 콘텐츠는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가급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③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

   - 홈페이지, SNS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당사 

     견학 신청도 받는 등 다각적인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경기지역

(3월31일)

 ① ‘공공성 콘텐츠’제작 제안 :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공익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의견 제안

   - 당사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이벤트 등 각종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음.

     앞으로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공익적인 캠페인 등 공공 콘텐츠 기획과 제작

     협업을 통해 지자체의 제작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음.

 ② ‘재난재해 방송’제작 제안 :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제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긴급 재난재해 시 뉴스특보와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하며 지난 2022년도 

     호우 재난과 이태원 참사 뉴스특보를 집중 편성하는 등 주민에게 지속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③ ‘사회공헌사업’운영 방안 : 회사의 공익적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사업인데, 향후 운영 계획은?

   - 사회공헌사업은 제작비,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

     이지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의 중점 목표로 인식하고 매년 시행

     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민 홍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 펼치고 있음.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①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제안

   - 회사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정보, 모금 이벤트 

     행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Ai 영어

     뉴스도 기획·제작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② 다양한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

   - 이미 ‘로드다큐동네방네엔’등을 통해 감춰진 지역명소와 먹거리 등을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으며 참신한 소재를 계속 발굴해 제작할 계획임.

 ③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안

   - 위원회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